
개발된 그래핀 생산기술 개념도

그래핀, 친환경․저비용 기술 개발
KAIST, 화학약품 없이 간단히 분리 성공 … 생산코스트 대폭 감소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Graphene)의 생산단계가 간소화돼 상용화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KAIST 김택수․조병진 교수 연구팀이 금속 위에서 그래핀을 손상 없이 간단히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월29일 발표했다.

그래핀은 자연광물인 흑연의 표면층을 1

겹만 얇게 떼어 낸 1㎛ 크기의 탄소물질로

실리콘(Silicone)에 비해 100배 빠르게 전자

를 이동시키고 강도가 강철의 20배에 달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등에 쓰일 것으로 기

대되고 있다.

자연 상태의 그래핀은 매우 얇아 직접 이

용이 어렵기 때문에 구리와 같은 금속기판

에서 합성시킨 후 층을 형성하도록 해 사용

하고 있으나 합성된 그래핀이 너무 얇아 금

속기판에서 떼는 과정에서 찢어지기 쉬운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지금까지는 화학약품으로 금속을 녹여 제거했으나 코스트가 크고 많은 양의 폐기물이 발생해 환경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다.

연구팀은 금속기판과 그래핀이 붙어 있는 힘을 정확히 측정하는데 최초로 성공했으며, 접합 에너지보다 좀

더 강한 힘으로 그래핀과 접합하는 다른 기판을 찾아 그래핀 위에 붙였다 뗌으로써 그래핀을 금속으로부터 분

리했다.

조병진 교수는 “분리된 그래핀을 전자소자로 제작하려면 다른 기판에 다시 전사해야 하지만 개발한 방법을

사용하면 전자소자를 바로 만들 수 있다”며 “생산 코스트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그래핀을 반복해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라고 강조했다.

연구 결과는 나노과학 분야의 학술지인 <나노 레터스(Nano Letters)> 온라인에 2월29일 게재됐다. <저작권

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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